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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생활건강, 구조조정 효과 가시화
재고정리에 저수익 브랜드 철수로 활성화 … 2006년 매출 1조원 상회

LG생활건강이 화장품․생활용품 시장의 부러움을 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.

2005년 이후 유통 재고물량 정리, 저수익 브랜드 시장철수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효과가 가시적

으로 나타나면서 2007년 이후에는 사업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.

매출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데, 매출액은 2004년 9670억원, 2005년 9678억원 

등 2년 간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 으나, 2006년에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미래에셋증권은 2006년 12월 결산 LG생활건강의 매출액이 1조136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

실제 3/4분기부터 LG생활건강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, 3/4분기에는 매출 2767억원, 업이익 

289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7.7%, 40.9% 증가했다. 2003년 1/4분기 이후 최대의 매출실적이다.

미래에셋증권은 <후> 등 프리미엄 화장품 부문이 상반기부터 고정비를 상쇄하고도 이익을 내는 단계로 접

어들었고, 생활용품 부분의 가격 할인폭 축소 및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급화 등에 힘입어 LG생활건강이 

2007년 이후 향후 3년간은 투자대상으로 매력이 있다고 분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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